
묵은해는

진종일어둠속에 있었다

산은짐승처럼웅크리고

상처는눈녹은물에얼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시작되어

코로나바이러스로끝난세월

악한바이러스는누룩처럼번져

온세상에엉겨붙었고

사람들은뒤뚱뒤뚱

두려움으로서로밀어내고

얼굴조차가려야하는마스크세상

예배당불빛조차희미하고

찬송소리는숨죽었다

님 의 분노가 쏟아진 세월 이었으리라

(시9 0 : 8 - 9 )

어둠이칭칭동여맨밤의나라

얼마나미끄러져야하고

더듬거려야할까?

소돔과고모라처럼

무너져내리고

지쳐야위어진사람들

고개숙인사람들

가야할곳이처음인새날이밝았어도

처음입맞춤의그설레임이없는것은

여전히동토(凍土)의세상이어서일게다

그러나, 오늘뜨는태양은

어제의그태양이아니다

신발끈다시동여메고

산에오르자

은빛하얀옷입은

겨울나무위로펼쳐진

푸른하늘을보자

저높은곳에서번뜩이는

눈빛을 쏟아내며

먹잇감을향해 날아내리는

독수리를배우자

그리고 두손모으자

두손모을때마다

빛부신은총주셔서

얼어붙은세상풀어주소서

돋는해아침빛으로오시는

나의님이시여

이제, 생명을풀어

하늘과 땅위로

푸르름 가득하게하시고

이겨내도록붙드소서이끄소서

힘없어 쓰러진자들이 일어나

먼저, 얼음장밑으로 흐르는물소리 듣

게하시고

가난한마음, 낮은마음품은자가

먼저, 눈싸인산비탈밑에서

봄날을 꿈꾸는

여린쑥을보게하소서

성결의 빛퍼져가게하시고

종소리 높은예배당세워가게하소서

새해는 은총의세월이게하소서 ! 


